
 

오늘날 믿는 자들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그리스도

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도 ‘교인, 제자, 기독교인, 예수쟁

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이런 호칭들이 아닙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개독교 혹은 개독교인” 입니다. 기자를 비하해서 

기자와 쓰레기를 결합한 말인 ‘기레기’라고 하듯이, ‘개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

은 기독교인들을 폄하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1세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교인

들을 향하여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이 호칭을 연구한 학자들

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예전에 한국에서 예

수믿는 사람들을 낮게 부르던 ’예수쟁이’란 말과 비슷하다고 합

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결코 존경스런 표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

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

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란 의미에서 시작해서 후에

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은 “작은 예수”를 떠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가르친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또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스스로도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불

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한울림교회 표어는 “말씀대

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년에

도 이 표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한울림교회 성도를 보면 

“제자”라는 말과 이 표어가 사람들에게 떠오르기를 기대합니

다.   


